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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1RACf 

1he Korean coas떠1 sablicole insects are studied. πle surveyed localities are 60 sites at 16 ar얹s， and the 
period is total88 days for 24 y'얹rs since 1979, and the total collec디ons are 6,121 individuals of 114 species, 
45 families , 8 orders. πle environmental outlooks of each site are described and the results of 
characteristic 었1alyses on the insects are as follows. 

1. πlrough 뼈s study, 5 new sped않， 50 species and 9 farnilies were discovered newly from Korea and 
most taxa of them were described or recorded by other reports. But next 4 of 50 spedes are frrstly 
recotded in this report : 

H없p따idae， Trichoticbnus sataensis Habu et Nakane 
Hydrophilidae, Cercyon 외쩔rumSharp 
뢰ateridae， Sphenomerus bab.따 Kishii et Ohira 
Melyridae, I.aius tsus.파nensis M.Satô et N.Ohbayashi 

2. πle fun없ment피 spedes of the Korean coastal sablicole insects are 9 species as follows : Aegialia 
koreana (Aegialiidae) , Idisia omata, Gonocephalum pubens, Caedius marinus (Tenebrionidae) , 
Hypocaccus varians, H. sinae, H. asticus (Histeridae) , Scepticus unifomlis (Curculionidae) of 
Coleoptera and P.잃mmozetes ater (Cy，뼈dae) of Hemiptera. Besides fundamental ones, the species 
group of Ps없1m어뼈i and ofsab값ole histerids (genera Eophachylopus and Hypocaccus) are a1so 
important, and M. niponensis and other 2 elaterid speci않， 2 spedes of Psarnmodiini and 3 tenebriod 
species are c1assifì.ed to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oas때 sandyareas of Korea. 

3. πle Coleopteran specimens are 83 species 5,620 individuals which are 72.SOA> of all insects species 
number and 91.SOA> of to얹1 individual number. Three sped않， A. koreana, 1. omata and G. pubens 
are the dominant species by the index 0.18 to 0.13, and S. unifomlis and H. varians are also 
predominated species(DI : 0.07-0.06). A hemipteran species, Ps. ateris overwhelmed by 41% of the 
remainders except Coleop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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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점령으로 언한 자연의 파괴현장이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언 바， 비좁은 국 

토에 과다한 인구가 밀집된 우리 나리는그 양상이 더욱 현저하다. 내륙의 산천도크게 훼손또는파괴되고 

있지만 해안선은 간척사업， 항구의 확장， 방파제 건설， 위락시설과 그에 따른 도로 건설 둥으로 인해 더욱 

극섬하게 파괴되고 었다. 서남해안에는 갯벌지대가 많이 발달했으나 태안반도처럼 대형 사구(:fJiÞ표)지대도 

있고， 통해얀은 군데군데 암석해안이 있기는 해도사구나사빈(沙續)들이 길게 늘어서 었다. 특히 해수욕장 

이 많이 발달한강원도와경상북도의 해안선은그길이가 1때뼈를훨씬넘는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훌륭 

한시구생태계를가졌음에도불구하고무지에 의한파괴로중요한생태계가소멸되고 있다. 

필자는 2에2년도에 강원도고성군과 충남 태안반도의 해얀을 둘러보았는데 그 파괴현상이 극심함에 놀 

랐다. 태안반도 신두리의 사구는 새로운 모래의 유업이 단절된 것 같고， 현재의 모래언덕은 이미 초지화가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고성에서는사구의 위치에 하일라비치 콘도의 대형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앞쪽 

의 좁은 모래밭은 해양활통에 의한 모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운반된 내륙의 모래로 덮였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바닷물이 직접 들어오는 해안선은 모래가 직각으로 쓸려나가 육상과 물의 사이는 1m 이상의 높이 

로 잘려나칸 단애의 형태였고， 모래밭에는 다량의 내륙성 곤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들을 

목격하자 과거에 조사했던 결과틀을 집약하여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성을 절감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필자는 1979년부터 5년간 집중적으로 전국의 해얀사구 또는 사지성(妙地性) 곤충류를 조사했었고， 

그 이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채집한 결과 총 24년간 60장소(동 또는 리 수준)지역 연 일수 88일의 채집자 

료가 축적되었다. 서해안콰 남해안 사구의 곤충상에 관해서는 Q:j::간이나마 보고한 바 있으내金， 1979 ， 

1980, 1981, 1983, 1995; 金둥， 1882a,b, 1987a,b, 1989) 동해안의 보고는 극히 미미하였대김， 1999) ， 그래서 

이번에는동해안을포함한미보고자료를모아청리하기로하였다. 

한편， 해안의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부(環境處， 1987)가 전국을 대상으로조사한 일이 었으나그 내용은 

자연환경의 상태보다는 언간의 이용도를 위한자료에 더 충실했던 것 같고， 조사의 행정구역명만 있을 뿐 

지형도가 첨부되지 않아 환경분석의 자료로 이용하기는 어려웠다. 사구의 지질적 실태에 관해서는 박경 

(2002)과 우한준(2002)에 의한 재괄적 기록이 있으나 이들은 20여년 전의 상태를 판찰할 기회가 없었을 것 

이다. 그래서 본얀이조사하던당시의 기록퉁을토대로각지역의 환정적 개황도첨부하기로하였다. 앞으 

로 파괴된 사구를 복원한다면 그 자료로， 자연적으로 복원된다면 양 시대간의 환경과 곤충상의 변천 여부 

에 대한배찍료가될것을기대한다. 

조사지역과조사밤법 

1. 조사 지역 

조사지의 선정은 완전한형태의 사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가능한 한전 해안선의 사구는물론사지(妙 

地)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북 부안군이나 전남 님해군처럼 사구가 거의 없는 지 역 

이라도사빈 내지는단순한모래밭(妙地) 수준에서 곤충을 채접했다. 채접시 가능한한환경도메모했으나 

더러는 기 억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조사는 사실장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나 부산(쏠山)， 거제도(巨濟島)，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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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ed areas and dates for CQÇlstal sand dunic이e insects from Korea 
(P: Pr메nce， A; areas, areas numbers used in the following tables) 

P Areas and Localities 1 st to 4th collection dates 
홉城짧 縣內面 大律里; 草島里 花律浦 13. VI. ‘'81; 25. v. ’ 83 
高城那竹R王面五湖里 13. VI. ‘'81; 25. v. ’ 83 
高城那土城面용촌리 17. V. 02 
高城휩ß ;ff城둠 公陽律里 30. vn. '90 

江 훌흉陽옆g 覆陽둠 造山里 25. V. ’ 83 

原 훌훌陽觀 注文律물 ; 江陸市 見집洞， 南項律洞 5, 4. VI. '80 

道
東海市 題湖둠 玉漢里， 松훔里 5-7. VI. ’80 
東海市題湖몹望햄里 6. VI. ’80 ; 27. VI. '81 
二隆市二隆(後律) 28. VI ‘81 
二隆市 近德面 굶芳里 ; 下굶芳里 6. VI. ‘80; 27. VI. ’ 84 

三陸市遠德面湖山里 21. VI. '81 ; 28. N. ‘85 

g톨 薦珍那 北面 富邱里 ; 後훔7里 20. VI. ’81 ;28. N. ‘85 
麗珍那 遠南面 덕신리(望洋) ; 鳥山里 29. V. ; 2. VlII. '99 

北 迎日짧 松羅面 華律里， 대진-月 浦 8. vn. ’79 
慶 二千浦市향촌통신향 20. vn ‘82 
南 南海짧二東面松훔里 L VlII ‘81 
麗水市 五川洞 ; 寶城那 會川面 果浦里 20, 19. vn. ‘82 

全
월島옆ßil훌花둠 所安島， 南吉島 21, 22. VlII. ‘82 
월島휩g 좁山面 좁山島(東村里) 28. V. ; 20. VlII. ‘82 

羅 쫓島옆g 훌륭智面 觀智島 29. V ; 7. vn, ; 24. VlII. ; 10. X. ‘82 

南 쫓島형g 옳島몹망남리 27. V. ‘82 

道
珍島짧 鳥島面 觀梅島， 觀沙島 26, 27. vn‘ ‘'83 
新安那 飛짧面 飛짧島， 都草面 都草島， 牛耳島 19, 20, 21. vn. '79 
훌光휩g 落月面 짧月 島， 難馬島 15, 18. VlII. ‘89 

全 技安휠g 鎭西面遺淸里 27. VI. '95 
흉安那下西面白連里(바람모퉁이-월포제방) 9. X. ‘81; 27. VI. ‘95 

北 技安옆g 邊山面格浦里 26. VI. '90 

忠 험川都 西面 新合里(장불) 11. X ‘81 
泰安那 南面 新場里 夢山浦해수욕장 8. V. '80 

南 泰安觀 遠北面 觀斗里， 防幕里 9, 8. V. ‘'80 ; 18. vn. 02 

.,'j', ￥훌律那 白牙島， 仙甲島， 抽業島， 文甲島， 앓짧島， 善尾島 3-5. vn. ‘82 

홉용 
￥훌律휠g 德積面 德積島 西浦里 5, 6. vn. ‘81 ; 6. VlII. ‘82; 11. IX. ’ 94 
江華짧西島面횡音島 18. VlII. ‘87 

道 ￥훌律휩g 白陽面 白陽島 26. vn. ‘87 
濟州市二陽里해수욕장 25. vn. '79 

濟 北濟싸l 舊左둠 東 ; 西金寧里 해수욕장 25. vn. '79; 13. vn. ’ 83 

州
北濟州 進月 물 郭支里 해수욕장 25. vn. '79 
南濟州 安德面 싹、樓里 ; 城山둠 新陽里 24. vn. '79 

道 南濟州 安德面 和順里 해수욕장 24. vn. '79; 7. v. ‘89 
南濟싸l 西歸浦 中文里 해수욕창 24. vn. '79; 7. V. ‘89 

29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남금오열도(金蘇列島)， 거문도(닫文島) 등의 여러 곳은 지질적 또는 인위적 장애로 언해 채집에 실패한곳도많 

았다. 채집된지역(장소)과날찌를강원도북단에서 남해얀을거쳐 서해안의 북부로 나열해보면표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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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모든곤충은서식지의 모래를표준체로걸러서 채집하였다. 위충체는눈금이 4mm로써 검불과자갈을 

걷어냈고， 아래층은 1mm 눈금으로거의 미소곤충까지 컬러 소형 병에 담아연구실로운반후세밀하게 콜라 

냈다. 따라서 극히 미소형인 딱정별레목의 뿔벌레류는 체질중이거나고르는 통안탈출히는 경우가종종 있 

었다. 채집된곤충이 모두λ}구성은 아니다. 사빈정이나사지성은 물론토양성으로보이는종류도 있었고， 

섬지어는 식물에 주로서식하는 엎벌레류나무당벌레붙이(An띠Opus pictus)까지도 채집되었다. 그런데 그 

들간의 정확한 서식처를구분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너무 많아모래 위에서 채집된 종류는 일단 모두 통합 

해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채집 재체수에 대하여 초기의 보고서들은 개미류도 종별 총 재체수를 실 재체수 

로 처리했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영소별 집단수와 개체수로 처리하였다. 한편， 매우 많은 거저리류의 유 

충， 나방류유충， 파리목환봉군의 고치， 명주잠자리의 유충퉁이 채집되기도하였으나 이들은 채집수에 포 

함시키지않았다. 

초기에는(주로동해안) 면적당，종별 및 총곤충의 밀도를비교하기 위하여 표면적 30x3Ocm단위로채 

접했었다. 그러나 사구의 형태나 주변의 환경이 너무 다양하고，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사빈의 구분조차 

애매한 경우가 많았으며， 일정양의 모래를 결정할 수도 없어서 밀도조사는 포기하였다. 그래도 λ규 내지 

는사빈정의 기본종을 찾아보고， 우점종도가렬 필요가 있다고보아기본종은 Bigot(1971)의 방법을고려했 

고， 우점종은 Berger and Parker(1970)의 공식， 즉 d = Nmax/NT (우점종 개체쉬총 채집 개체수)로 산출하 

였다. 계절적 소장은신지도에서만조사했는데 이 결과는 1983년에 보고하였기에 본보고에서는생략한다. 

결과및고휠 

1. 조사지의 개황 
강원도 고성군의 해얀은 대체로 방풍림의 소니무 조댐지대가 많아 모래밭의 폭이 좁은 편이다. 따라서 

사구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고， 식물상도 갯보리사초와 갯완두가 대부분으로써 사구성 곤충류의 서식지로 

는 적당치 않은 곳이 많다'.1980년대 초에는 대진리의 화진포가 비교적 넓고 시구도 있으며， 식물상도 다양 

한데 순비기나무 밑에서 다량의 곤충을 채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전 해안에서 인위적 교란이 일어 

났으며， 2002년도 토성면 용촌리의 환경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곳에서는 총 130개체의 곤충을 

채집했는데 그중 거의 절반은 거저리과의 Pha1eromela subhumeralis(점박이납작모래거저리: 국명 신청)였 

다. 이 종은 1980년도에 주문진에서 채집된 12개체뿐일 만큼 드물고， 최근까지 국내 미기록종으로 남아 있 

었다. 그런데 용촌리에서는 거의 1O~20αn 간격으로 1개체씩 존재할 만큼 대량으로 발생되어 있었다'.130 

개체중 49개체만사구(빈)성인데 。l들은 많은 학생을통원되어 건물의 벽 근처나후며진 곳에 남협l는 옛 

모래에서 겨우 채집된 것들이다. 다음과 같은 20종 26개체는 비사구성인데 벌판의 모래 속에서 채집됨으로 

써 이 모래는 외지에서 반업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은 채접목록에서 제외시켰다 검정명주딱정벌레 

(Ca1osoma ma빼lowic깅)6개체， 칠성무당벌레(Coo따lella septempunσata)2개체， 이하 각 1개체 큰명주딱 

정벌레(Campalita 며inense) , 팔점박이먼지벌레(Lebidia 0αogut없없')， 둥글먼지벌레류(씨nara sp.), 길쭉먼 

지벌레류(Pterostichus sp.), 머리먼지벌레류(Hapalus sp.), 황갈색줄풍탱이(Sophrops s뼈ta) ， 애우단풍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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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MaJadera orienta.따:)， 방아벌레류(Elater sp.), 고오람왕버섯벌레(Episcapba gorh때Ji)， 큰28점박이무당벌 

레(φlilachna 뺑d따omacu1ata) , 무당벌레(H때noniaa없'dis). 꽃벼룩류(Morde1파Ja sp.), 적갈색긴가슴잎 

벌레(Lema diversa), 잔머리잎벌레류 2종(Luperini) , 검정날개거위벌레(Apoderus erytbrogaste샤， 털보비구 

미(빼apto.π파nus granulatus) , 모메뚜기(Tetrix japo띠ca). 

양양과명주지역의 해얀은 대도시인 강릉시와주문진읍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양호한사구나다양한곤 

충상은 기대할수 없었다. 양양조산려 해얀은 소나무림. 도로및 제방퉁이 사지와바로 연접했고， 식물은 

비교적 다양하여 갯메꽃， 갯완두， 해당화， 갯보리사초， 기타사초류를 볼 수 있었다. 곤충상은 매우 빈약하 

여 미소형의 뿔벌레를 포함해도 23개체밖에 채집할 수 없었다. 주문진도 환경은 비슷했으나 수산고둥학교 

뒤의 주문진해수욕장과 시가지 북쪽의 명아주 퉁이 서식하는 쓰레기 투기장 같은 곳에서 12종 85개체를 채 

집했다. 강릉시는긴 방파제， 암벽지역 퉁으로 인해 사지를찾기조차힘들었다. 다만남향진동의 님쪽소나 

무렴 지대에 사구성 곤충의 서식가능성이 보이나군부대의 통제지역이며， 철조망도설치되어 조사를할수 

가 없었다. 북쪽은 모래 업자가굵어 건조층이 두꺼운데 갯보리사초가 나었고， 강에서 떠내려용 검불로 덮 

였는데 검불 밑에서 지표생 곤충(플킬앞잡이)을 포함한 20개체를 져우 채집했다. 

현재는 행정구역이 통해시와삼척시로나원삼척군은 채집할만한곳이 많았다. 특히 묵호의 옥계와 망상 

리는시구환경이 다양하여 17종 14'깨체를 채집할 수 있었다. 또한근덕면의 맹방리는 맹방초동학교 뒤쪽 

(동북쪽)의 모래시장도 넓고， 내륙쪽에 높이 1.5-2m 정도의 1차사구， 다시 안쪽에 20-때cm 정도의 2차 

사구가 형성되었으며， 시구 위에는 모래사초가 서식하고 있었다. 시구의 내륙에는 Artemisia류(국화과)， 달 

맞이꽃， 별노량이， 뼈국채 등이 서식하였고， 그 내륙에는 소나무 방풍림이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변질되었 

다~ 1980년도의 조사는 달맞이꽃， 솔나물(꼭두선이과)， 갯메꽃 지역에서 실시했는데 사구(빈)성은 8종으로 

종다양도는 낮았으나 밀도는 높아 124개체가 채집되었고， 1984년도하맹방리 맹방해수욕장 주변에서는 15 

종 228개체를채집했다. 송정리(현북평시 송정통)에도모래는 있었으나항만시설의 공사관계로 일대의 해 

얀선은 완전 파괴되었고， 원덕면의 호산리는 모래가 굵고 약간의 갯보리사초만 있었는데 극소수의 갯메꽃 

이 서식하는 큰 바위 밑에서 겨우 7종 26개체만 채집할 수 있었다. 

정북울진군은 암석해안이 많고모래는바위 절벽 사이로 약간씩 존재히는지역이므로조사지로적당치 

가 않은데 후정리 조사 때는 해상간첩 침투사건 직후로 경계가 매우 삼엄했고 식물은 거의 제거된 상태였 

다. 결국은 2개체의 모래붙이거저리 (C. marinu페와 1개체의 모래거저리(G. pubens)를 져우 찾았을 뿐이 

다. 원남면 오산리는 매우 좁은 해얀션을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였고， 사구가 형성될 위치에는 포장도로가 

개설되었으며 도로와 해수욕장사이는 콘크리트옹벽으로 차단되었다. 군데군데 한포기씩 남아있는 식물 

체 주변을 조사했으나 겨우 1 개체의 모래거저리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근남면의 망양휴게소 주변(덕신리) 

도사구가 형성될 지역에 건축물의 잔재가남아있을 만큼지저분했고， 높은 절벽 위쪽은 지방도로였다.60 

여명의 학생을동원한관계로 61개체의 모래거저리를포함해 총 6종 82개체가채집되었다. 영덕군의 해안 

환경도울진군과대동소이하여조사가생략되었다. 

경북 영일군도 암석해안이 적지는 않으나 의창{義昌)의 칠포해수욕장 일대와 송라의 화진포해수욕장은 

매우광활한모래벌판을 이루었고사구를형성한지역도적지 않았다. 그러나민가가직접 바닷가까지 진 

출한지역도많았고，이에따라사구의형태나식물상이정상적언시구와는다른양상을보였다.민가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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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곳은 쑥류가， 근처의 사구에는 까마중， 죄비름 따위가， 보다사빈쪽은 달뿌리풀， 갯메꽃， 수송나물 등 

이 분포했었는데 조사는화진라(현재의 해수욕장)의 민가근처부타큰모래산의 형태로형성된사구지대까 

지 실시하여 16종 257개체를 채집했다. 

월성군과그남쪽의 경남지역에는조사할만한사구환경이 거의 없었다. 남해안도경남지역은거의 마찬 

가지였고， 다만 삼천포시의 향촌해수욕장과 남해도의 송남해수욕장에서 채집을 실시했을 뿐이다. 향촌은 

82년도조사시 제방공사로모래밭이 모두파헤쳐진상태여서 장차사구성 곤충의 서식은 기대되지 않았으 

며， 아직 생존상태인 6종 22개체만겨우 찾아냈을뿐이다. 남해도는상주해수욕장의 모래밭이 제법 넓었으 

나 1981년도 현재 생물의 서식처로는 부적합했고， 송남해수욕장도 내륙쪽에는 초둥학교가 위치하며 뚝도 

쌓였으나 다행히 시멘트 담은 아니었다. 그래서 모래가 있는 곳은 순비기나무와 갯메꽃 퉁이 텀불을 이루 

고묵위에는내륙성 식물들이 들어차있었다. 식물의 맡은육지에서 들어온각종쓰레기와바닷가쩨꺼기 

들로덮여곤충의서식여부가의섬되었으나 14，종 134개체를채집할수있었다. 

전남지방도 남해안쪽은 빨이 발달했을 뿐 사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겨우 여수시의 작은 해수욕장과 

보성군의 율포해수욕장을 조사했으나 채집결과는 각각 12종 43개체， 9종 31개체로 총 19종 74개체의 저조 

한성과를 얻었을뿐이다. 완도군의 여러 섬에는약간씩의 모래지역이 있으나대개는도로，방파제 띠위로 

차단되거나또는해수의 침투지역이라곤충의 서식지로는적당치 않았다. 완도읍에서는겨우 4종 5개체만 

채집한 정도였고， 청산도에서는 2회 에 걸쳐 100개체를 채집했을 뿐이다. 그러나 완도 동쪽에 인접한 신지 

도모래사장은 폭이 100-200m로 넓지는 않으나 길이는거의 2.5km에 달해 명사섭려로잘 알려진 곳이다. 

폭이 좁고소나무림이 인접하여 높거나대형인시구가존재할수는 없으나순비기나무와갯메꽃이 대표식 

물로덤불을이루는곳도있고，계절에띠라통보리사초，해당화등이섞이기도하며，은사시나무를조렴한 

곳도 많았다 .. 1982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총 29종 890개체를 채집했는데 5월이 13종 3897~체로 

가장풍부하였다. 보길도의 모래밭도좁은 면적에 도로와 축대， 낮은 밀도의 식물상풍으로 언해 시구환경 

은 열악했으나 23종 140개체나 채집되어 종 다양성이 매우 높았고， 밀도도 낮지 않음을 보였다. 진도군 역 

시 갯벌이나암석해얀은많아도사구는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155개의 유 ·무인도들이 산재한조도면에 

서 관매도에 약 1km, 관사도에 약 05뼈1의 사지가 있어 여기서 채집했는데 면적에 비해 곤충의 밀도는 제 

법 높았다. 관매도는 노송의 방풍림이 둘러쳐진 해수욕장과 같은 환경이었는데 14，종 236개체가 채집되었 

고，관사도는민가가침투하여종다양성야크게떨어진것같았다.총8종이채집되었는데그중소똥구리붙 

이(A. koreana)7} 133개체， 바닷가거저리(l.omata)가 6깨체， 해변모래풍맹이붙이(H. VaI뻐18)가 51개체였 

고 나머지 5종은 19개체뿐이었다. 

전남지방의 서해얀은거의 모두빨이 발달했을뿐모래땅을찾기란쉽지 않다. 그러나무안군의 임자도 

(찮子島)에는폭도제법 넓고 길이는8빼나되는모래땅이 있어서(지형도상의 길이) 만족할만한사구가존 

재할 것이 예상되나 불행하게도 아직 조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신안군 비금도， 도초도， 자은도(慧恩島) 

에도 Q.};간씩의 모래가 있었는데 비교적 불량한 지 역의 비금도와 도초도에서 채집하게 되어 성과는 빈약한 

편아였다. 한편， 우이도에는 잘 발달한 생 · 사사구(生 · 死妙Ji)가 있었고 순비기나무가 많았으며， 사사구 

까지 사구성 곤충이 분포했으나 채집결과는 12총 1에개체에 불과했다. 영광군은 안마도에서 서쪽 중앙만 

안쪽(새터 근처)과 낙월도 남쪽에 모래땅이 형성되었던 것 같은데 모두 도로가 덮여 시구성의 서식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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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되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모래밭들을 조사한 컬과 안마도에서는 14종 123개체가 채집되었는데 낙 

월도에서는 겨우 20개체가 채잡되었다. 

전북지방의해안도간척된곳과암석해안이많을뿐모래땅은찾기힘들다.지형도상에는고창군에비교 

적 넓은모래지역이 있는데주변에 염전과논들도표시되어사구성은없을것으로보고조사를생략했다. 

변산반도(부안군)는하서면에 해수욕장이 발달했으나폭이 좁은자갈성 모래언데 많은제방과도로까지 축 

조되어 곤충의 서식지로는부적당했다'.1981년에는(백련리) 주로사지성인 노련재류등의 5종 25개체를포 

함해서 총 19종 56개체를 채집했는데 1995년에는 위락시설의 증가로 채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청 

리의 모항(통포 근처) 일대는 이때까지 개발되지 않았고 사구도 커서 양호한 곤충상을 기대했으나 채집컬 

과는 겨우 4종 21개체뿐이었다. 아마도 패각성(貝뤘性) 모래가 많야 점였기 때문인 것 같다. 

충남지방의 해얀은 너무 다양하여 특정을 지적할 수가 없다. 그중 태안반도는 모래땅이 대단히 발달했 

고， 신두리 일대의 사구는 가히 세계적언 규모라고 생각한다{현재는 지형， 지질학적자료 빈곤으로 정확한 

표현불'7}). 이곳의 해얀선길이는4km가채 안되나모래땅의 폭은대단히 넓어서사빈과사구지대의 폭은 

5뻐n~lkm， 또는 그 이상에 달하고 해발 112.3m의 국사봉(國師峰)을 넘어 4km 정도까지도 완전히 모래 

로 덮였다. 사구지대에는 생 · 사사구가 모두존재하는데 사사구의 내륙쪽은 야산의 형태로서 아까시나무 

의 방풍렴이 었다. 이 야산도 흘러내리는 모래의 층이 두껍고 사구성 곤충들이 존채하여 시구의 한계는사 

실상 구별하기 어려웠었다~ 1980년도의 채집은 모래사초， 갯잔디， 해당화 등의 서식지에서 실시했는데 총 

18종 468깨체가채집되어 단일지역에서 1일간의 채집양으로는가장으뜸이였다. 그러나 2002년도의 조사 

시는 모래의 유업원이 끊긴 것으로 판단되며， 생사구는 없고 대신 그 위치가사빈의 형태로써 단일종의 사 

초류로 완전히 덮였으며， 군데군데 작은 건물들이 있었다. 식물은 아마도 소를 기르기 위해 선택되어진 것 

같았다. 야산에는드문드문모래가흘러내리는곳이 있었고， 이런곳에서 채집했으나컬과는사지성언 애 

땅노린재 18개체를 포함해도 총 6종 56개체밖에 안되었다. 방갈리도 사지가 매우 넓었A나 해안쪽 생시구 

와산쪽대형 사구사이에 민가들이 점유，배열되어 있었다. 조사는통리 북쪽분점도(分點島)근처에서 실 

시했는데 모래사초서식지의 모래에는생선 비늘들이 점여 있었고，해당화서식지는패각사가섞였을뿐만 

아니라 갯메꽃， 명야주 따위가 점여 지저분했었다. 식물상이 다양한 민가 건물 뒤쪽에서는 7종 17개체， 방 

칼리 전체에서는 24종 208개체가채집되었다. 신양리의 몽산포해수욕장은 바다와해수욕장사이에 시멘트 

방파제가 있었고，해수욕장의 폭은 10m가 안될정도로극히 좁았으며 내륙쪽은송림이 차지했으나모래사 

초와해당화주변에서 17종 239개체가 채집되었다. 서천군은 신합리에 모래해안이 있는데 길이는 4~5km 

에 달하나폭은 도로 둥의 점령으로 수십 m에 불과해 생사구가 겨우 유지될 정도였고， 식물상은 혼쟁으로 

다양했다. 채집은 17종 302개체가 이루어졌다. 

경기지방의 해얀은 대부분갯벌지대언데 그보디는도시의 침투가더 중요한특정이고，육지와 연결된모 

래해얀은 없다. 다만 옹진군의 대부도(大卓島: 현재는 安山市에 편업됨)， 덕적도， 백령도에서 약간씩 나타 

난다. 한편， 대청도(大좁島)는 해발 40m까지도 모래가 덮언 장관야라고 하나 이콧은 아칙 조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덕적도는 서포리와 진리(鎭里)에 각각 길이 1km 미만의 모래땅이 있는데 1980년대의 서포리 

는 사번이 매우 넓었고 생 · 사 사구가 모두 크게 발달했었으나 90년대 초에 이미 매우 좁은 사빈만 남아있 

었다. 한편， 80년대의 생싸에는 생물이 거의 없어서 곤충의 조사는 사사구에 해당히는 곳에서 실시해야 



34 한국자연보존연구지 저11권 저11호 

만했다.즉，지질학적사사구가생물학적생사구에해당하는셈이었다.사구와인접했던큰소니무방풍렴 

은이미 해안에샤 벌어졌고이 앞쪽에 많은은사시나무가다시조렴되었으나아직은관목수준의 수령이었 

다. 그 앞의 λ}구에는 순비기나무， 갯메꽃 등이 분포하고 외관상으로 풍부한 곤충상이 기대되었으나 1981 

년도는 16종 84개체， 82년도는 10종 68:개체밖에 채집되지 않았다. 덕적면에는 33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42 

개의 섬이 었는돼 그중 몇몇 섬에는 1: 50，000의 지형도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작은 모래밭들이 았다. 이 

런 곳에서도 채집한 결과 기대 밖의 생과를 얻기도 했다. 특히 문갑도에서는 16종 266개체나 채집되었고， 

소야도에서 10종 68개체， 굴업도에서 12종 82개체， 백아도에서 7종 61개체， 선미도에서 4종 4개체를 채집했 

다. 선갑도에도 작은 모래밭이 있으나 모래업자가 너무 굵어 곤충이 서식할 수 없었다. 백령도는 행정구역 

상옹진군이나지리적으로는 경기도보다황해도에 가끼워 채접목록은 다른 경기지방과분리해서 작성했다. 

이 섬의 동남부에 l.5km 정도의 모래밭이 었으나폭은매우좁고，해수의 첨업면적이 넓으며 모래가단단히 

다져져 비행장으로이용할수있다는이야기가있다. 따라서 사번에서는곤충류의-서식이 없고，내륙쪽은 

사구라기보다는 l~l.5m의 단애의 형태인데 이 단애에서 순비기나무퉁이 있는곳을채집한결과7종 42개 

체를얻을수있었다.강화군도모래땅은없으나볼음도의북쪽해안을뒤져서 7종 40.개체를채집했다. 

제주도는넓은섬이므로모래땅은 여러 곳에 있었다. 그러나지역마다성격이 달라곤충의 분포상태도 

달랐다. 북제주의 금령해수욕장들은 제주도의 모래중 가장 흰색이며， 가늘고 염분도가 높아 보였다. 면적 

은좁고식물상도빈약하여 1979년도동금령 조사시는 12종 20개체밖에 채집치 못했고， 1983년도의 서금령 

에서는 7종 7해체를 채집했으나 그중 62개체가 소똥구리붙이(A. koreana)였다. 제주시와 가끼운 삼양해 

수욕장은 혹사장〈黑妙場)으로써 사구는 완전 파괴되어 채집이 불가했다. 곽지는 사구나 식물상이 외관상 

금령보다 훨씬 양호해 보였으나 모래가 패각사로써 4종 16개체밖에 채집되지 않았다. 남제주의 사계라 해 

변은식물상이 다양하나순비기류가많았고，모래는흑잭과백색의 굵은업자들로구성되어곤충류의 서식 

에는불려했으나9종 45개체가채집되었다. 화순은모래밭의 면적이 넓기는해도민가들이 들어서 모두사 

빈의 형태였고， 순비기나무 아래층에 다양한식물이 조멸하게 분포했었다'.1979년도조사시 9종 1297~체가 

채집되었으나 89년에는 6종 33개체밖에 채집치 못했다. 중문은지역도넓고 대형 사구들이 있었으며， 식물 

장은비교적단순했었다.곤충은 13종 74개체가채집되었고， 1989년도는이미중문관광단지가건설되었으 

나6종 747~체를채접할수았었다. 정산읍의 신양리는원래 생 · 사사구가모두형성되었던지역으로보이 

나 인간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고， 모래의 업자도 굵었다'.20종의 79개체가 채집되어 종은 매우 다양함을 보 

였다. 

2. 채집 결과 
1979년부터 2002년까지의 24년간 16지역 @장소에서 연 88일의 채접컬과 총 채접수는 표 2와 같이 8목 

45과 114종 6，121개체였고， 각 지역별 구체적 목록은표 3에， 각종의 명명자， 소속， 국명 등은 부록에 수록하 

였다.표 2를보면，다수의 지역에서 16~20종이 채집되었으나동해시，경기，제주지역에서는 30종이상이， 

태안반도와완도군은타지역보다종수가월퉁히 많아각각 39종과 45종이 채집되었다. 개체수는태안반도 

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완도군이었는데 전자는 4개 장소 6일의， 후자는 5개 장소 9일의 채집이었음을 감안 

한다면 태안반도의 종 수나개체수가 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수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언위적 



김진일/효택산 해안사구성 곤충상 35 

Table 2. Numbers of ∞lIected taxa from each area (area no. re힘r to table 1) 

싫삶3rrf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otal 

Species 
Coleoptera 19 14 30 14 14 14 15 31 15 17 14 17 25 28 7 22 83 

others 3 2 4 2 3 3 3 14 1 3 2 5 14 3 2 8 31 
Indivi- Coleoptera 414 119 559 109 234 148 61 838 489 164 145 92 1,013 581 42 606 5,620 
duals others 5 7 44 5 19 4 7 110 17 5 4 25 195 24 9 21 501 

ord / fam 3 3 4 3 3 4 3 5 2 3 2 4 8 2 2 5 8/45 
Total species 22 16 34 16 17 17 18 45 16 20 16 22 39 31 9 31 114 

individuals 419 126 603 114 253 152 68 948 506 169 149 117 1,208 605 51 627 6,121 

Table3.0이lected insects from the Korean coastal sandy areas in 197!r-2OO2 
(area no. refer to 떠ble 1; area t아al in table 2; Formicidae: ∞lony numbers) 

싫삶3r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otal 

αcindeJa ancboralis 8 8 

α띠ldeJa elisae 1 1 2 

α띠ldeJa 없nsbaicalica 12 4 16 

Omophronidae (sp.1) 41 6 47 

ScaIites atterimus 3 3 1 4 11 

Scaritess띠catus 2 5 7 

Scarites terricoJa padfìrus 1 2 1 4 

Am킹a 며aJcophaea 2 1 3 

Ans，며a따iussp‘ 2 9 11 

Bembídion chloreum 2 1 3 

cr.a.s야donotus tibíalis 2 2 

Oxycentrus sp. 1 1 

Trícboti，마nus satal앉빼S 1 1 2 

Bid않usml탱aa얻P뼈lus 2 2 

C앙디잉n aJ짧um;C. aptus 7 4 , 1 12 

Helophorus aurícu1atus 1 1 

Atholus bimacu1atus 4 15 19 

Eopach，까φusn썩e 6 2 14 1 29 3 55 

Hypocaccus asticus 9 2 2 6 1 4 60 16 11 35 33 6 185 

Hypocaccus lewisi 22 2 26 10 3 2 1 26 92 

Hypocaccus sinae 35 4 46 2 8 1 25 2 12 7 7 19 18 39 225 

Hypocaccus v:킹효ns 10 3 14 7 5 5 25 51 1 1 2 99 84 41 348 
SapIinus planíus，αJ1us 1 19 20 

교란을받아시구환경아 열악할수록종다양성이 높고，밀도는낮은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으며，패각사는 

곤충류의 서식지로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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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잃꿇불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otal 

Phucobius simulator 1 1 2 

Paeα-:hrous tokaraensis 1 1 

Onthophagus solivagus 1 1 2 

Aph어i뼈 sordidus 6 2 1 9 

P없mmo며usco얻와lUS 8 20 28 

P잃mm띠ius flavolittoralis 34 153 10 197 

P때nmodi따h찌1명때lensis 7 7 

Ps때unodius japonica. 2 1 2 5 

P없nm여ïussun생l빼rum 60 41 52 28 2 6 189 

ηi，마iorhyssemus asperulus 10 6 21 4 3 2 36 20 14 116 

A탱없Jia kof，없na 109 62 53 299 138 7 57 6 71 140 142 1,084 

Maladera renardi 1 1 6 8 

Heterocef,US japonicus 1 1 

Aeoloderrna a맑ata 1 1 

Agηpnusn피iyamotoi 1 2 3 

Agrypnus scrofa 2 2 

M앙빼lUS r.피pαleIlS，싫 2 2 1 2 12 2 1 5 10 7 44 

Neαrichiophorus lineatus 2 3 5 

Paraoo벼'ophorusp버1atus 3 2 2 1 1 1 10 

Paracardiophorus sequens 3 11 18 2 34 
Sphenomef,US babai 1 3 4 

Laius 없lS따뼈JSis ; L. kishii 8 1 9 
Omosita colon 1 1 

P없nmoe，α15 triguttatus 1 1 

Silvanopf,US angusticol파 2 2 

Heterolithus thoradcus 3 3 
Ancylopus pictus 1 1 1 1 1 5 
ccχdneJ1a explanata 5 5 
ca띠ruca.ra뺑，bosa 1 1 

Anthicus4 spp. 8 3 1 3 1 12 3 1 32 

Mecynotarus tenl띠rpes 3 3 
〔앓edius marinus 28 8 32 8 3 1 1 4 100 52 2 239 
Cneocnemis laminpes 2 1 1 4 8 

Gonoc며P따lumo었losum 3 3 1 2 9 
Goncχεp따lum conaceum 5 4 1 10 

Gonocephalum persimilis 10 1 11 

Gonocep따l띠npubens 20 3 108 66 68 17 12 115 2 22 30 48 136 34 2 121 803 

Gonα:ephalum 떠m뼈e 2 2 

Heterota[,US carinula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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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싫앓불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otal 

ldisia omata 1 73 4 37 96 21 190 201 48 19 4 22 135 1 173 1,027 

1 11떠α。IPB이'nus algae 8 14 22 

Micrope따lUS pallidipennis 1 2 3 14 12 1 1 6 1 40 
Phaleromela subhumeralis 63 12 1 16 

Trachyscelis 잃b버'eti 6 6 

Basilepta fulvi훔S 3 11 1 1 16 

G앞>sida vittata 4 

Chaet，α::nemadi업-eta 1 2 3 

Chaetocnema ingenua 5 5 10 

CoJasposoma dauriα1111 1 1 

ApheJa gotoi 2 4 6 

B외is orientalis 2 2 

listroderus cα띠vs따S 1 1 

Scepticus griseus 2 2 4 

Scepticus unifonnis 30 20 41 8 12 6 1 36 2 13 5 5 230 7 20 436 

BlatteJa nipponica 1 1 2 

AnisoJabis mari띠na 1 2 5 8 

Labidura riparia 2 4 1 4 4 11 1 27 

Gryllotalpa africana 1 5 1 7 

Pteromemobius cs따i 6 6 

Prostemma hi쟁'endom 2 2 

Blissus rotundatus 1 40 41 

Dryomus .l11at;뺑atus 1 1 

Geocoris proteus 1 28 1 17 1 9 2 8 67 

짜Tsius plebejus 12 2 14 

팍rrhocoI효 tibalis 1 1 

앙피'omeris scabricomis 2 1 3 

Geotomusp땅naeus 1 31 2 18 4 55 

P없mmozetes ater 1 6 13 13 1 24 17 3 3 10 93 14 7 1 206 

쩌TIn리eon fonnicarius 4 4 

Ag1ius convovuli 1 3 4 

Braconid; TIphiid; Mutilidae 1 2 1 4 7 

Brachyponera dψlen와S 1 1 

&외파Monoma찌J1l1 2each 2 1 2 1 6 

PIistomynnex; Voll，없hOí때 1 1 2 

Dípogon constructor 3 3 

EpisyI깅tnsp. 1 1 

Pr，α갱lace αessoni 7 2 9 

Anthomyidae 2 spp.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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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곤충 
국내의 해얀사지를조사동}는과정에서 얻어진또하나의 소득은상당수의 신종과한국미기록곤충들이 

발견된 점이다. 신종은 풍탱이류언 Aeg뼈없 kOIl않깅와 맘때J111때!us속의 4종 등의 총 5종이었고， 동정결과 

국내에서 새로 기록된 과는 딱정벌레목 8과와 파리목 1과 동의 총 9과였다. 미기록종은 31과의 50종인데 

‘대다수는 이미 보고되었으나 다음의 4종은 금번에 처음으로 기록된다. 한편， 거저리과 2종은 최근에 보고 

되었으나〈퍼m and Kim, 2002) 우리말 이름이 누락되어 새로 지었고， 이상의 9파와 55종은 부록 목록에서 

학명 뒤에 ※표(신종은*표)를붙였다. 

신기록종 : 먼지벌레과， Tri.cho뼈nus sataensis Habu et Na뼈ne 통해머리먼지벌레(신청) 

물뺑n뱅이과， 0농~cyon 외흙rumS밟rp 해초모래톱물맹뱅이(신청) 

방아벌레과， Sphenomerus babai Kishü et Ôhira 바닷가황색방아벌레(신칭) 

의병벌레과， Laius tsus파nensis M.Satô et N.Ohbayashi 쓰시마뿔의 병벌레(신청) 

국명신칭 :거저리과， Phaleromela subhumeralis (뼈rseul) 점박이닙착모래거저리 

Trachyscel성 sab띠'eti Lew.싫 꼬마뚱보모래거저리 

4. 국내 해안사구 μ}빈)의 기본종 
Bigot(1971)는 지중해안에서 cam따gue 지방의 해안생태계를 조사하면서 서식환경별로 기본종(Es뼈ces 

fonclamentale)을 밝혔는데 여기서 기본종이란 질적 양적으로 일반적이고， 빈도가 25% 이장이거나， 수도가 

2，또는밀도가 10 이상언종을말한다고했다.그러나그가조사한밀도의경우깊이표시는없고표면적당 

으로보고되어곤충의실질적인서식공간을알수없었다.또한빈도가 25% 이상이라면특수환정에특별히 

밀착된 종이라야만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에 따른다면 국내에서는 매우 좁은 면적의 단순렴에서나 기본 

종이 존재할것이며，그의 이론이사구나사빈둥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도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종별 양적 

자료도 중요시하되 채집당시의 상황(서식 위치) 풍을 참고하여 임의로 국내의 모래땅의 기본곤충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그 방법으로써 총 16개 지역중 절반인 8지 역이상에서 채집된 H종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지 

역수순위와개체수순위별로배열해보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pubens는 전 지 역에서 채집되었으며， 실제로 어느장소든사시구지대 또는 파 

괴된사빈의 가장자리에서 군서함을볼수있다. 이러한성격은 Ps. atei나 S. unifonnis도대동소이하며，두 

종 모두 11지역 이상에서 채집되어 이상의 3종은 기본종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atel는 지표 

에서 활동하고， unifom파는 가끔씩 식물 위에서 활동하므로 이들은 단순한 해안성으로 볼 수도 있다.1. 

oma없는사빈성이며， 거의 전 지역에서 채집되었고， 개체수도매우 많다. Hypocaccu숍은주로생사구 경 

사면의 모래 속에 서식하는데 옳은 분포지역도， 개체수도 많다". A. korl짧Ja는생 · 사사구의 모든모래 속 

에 서식하며， 분포지 역도 넓고 재체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 5종도 기본종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분 

포의 성격은 C. marinus, T. asperulus, M. p와lidipennis 둥도A. koreaJ갱와 거의 비슷한데 후자는 재체수가 

너무 적어 기본종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Tri.chiorhyssemus속을 포함한 모래풍탱이류(Ps때11Il여뼈i)는 주 

로생사구와사시구의 중간지대에 서식하여 사구에서는중요한종류이나다수의 종들이 하천이나강변 사 

지에도 많이 분포한다. 따라서 C.m잉in따는 기본종에 포함시키되 모래풍탱이류는 중요종으로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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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es lists in order of large number on the ∞IIected areas and individuals 

Areal numbers Individual numbers 

order species no order species no. 

Gonlα:ephalum pubens 16 Aegialia koreana 1,084 

2 ldisia omata 15 2 ldisia omata 1,027 

3 Hypocaccus varians 14 3 Gonαepha1um pubens 803 

4 Hypocaccus sinae 14 4 Scepticus unifonnis 436 

5 Psammozetí않 ater 14 5 Hypocaccus vari없'lS 348 
6 Hypocaccus as다cus 12 6 C값x1iusm따inus 239 

7 Ae휠'alia koreana 11 7 Hypo<겼C다JS sinae 225 

8 Scepticus unifonnis 11 8 Psammozetes ater 206 

9 Caec퍼:usmarinus 11 9 Hypocaccus astiα18 185 

10 Meristhus 피iponensis 10 10 Trichiorhyssemus asperu1따 116 

11 Trichiorhyssemus asperu1us 9 11 Hypocaccus 1，해isi 92 

12 A따α。opedinus pallidipennis 9 12 Geocoris proteus 67 

13 Hypoca띠181ewisi 8 13 Melisthus niponensis 44 

14 Geoc01효proteus 8 14 .Mi，αop어mus pallidip얹mis 40 

것이다. G. proteus는 내륙에도 많이 분포하고 소수이므로 기본종이 될 수 없다. 한편， M. niponensis는 개 

체수가너무적어중요종에도포함될수없으나서식처는사구의 모래지역이다. 이런부류는해안사구(빈) 

의 구성종으로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장과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사구， 사빈 또는사지와 같 

은 지형별로 기본종 또는구성종 등을구별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을통틀어서 해얀사지정 곤충류로 분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결국， 한국산 해안사지의 기본종은 지역수 순위목록 1~9의 9종으로 결정하였으며， 구성종은 M. 

niponensis외에도 당연히 많을 것이나각종의 정밀한서식처를 알지 못해 현재로서는정확한 목록을 작성 

할 수가 없다. 다만， 모래풍탱이류의 Ps. f1avoliiπom파와 Ps. japonica, 조롱박먼지벌레과의 S. aπerimus， 방 

아벌레과의 A. miyamotoi.와 P. sequens, 거저 리과의 M.p.꾀lidípennis， Ph, subhume.mlis, T. sab띠'eti 등은 

해안사지의 구성종인 것 같다. 

5. 국내 해안사지의 무점종 
총 114종 6，121개체 중 딱정벌레목은 27과 83종 5，620개체， 기타는 7목 18과 31종 501개체였다 따라서 종 

수는 딱정벌레목이 72.801&를， 개체수는 더욱 높은 91.801&를 차지하여， 한국의 해얀사지성 곤충은 딱정벌레 

목이 압도적으로중요함을 보였다. 한편， 과거의 지역별 보고를 참고해 보면 모래환경이 극히 열악했던 남 

해안(1983)에서는딱정벌레목종수가타곤충에 비해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 66.1%밖에 안되었고，개체수의 

비율(우점성)은높았다. 반면에 보다양호한환경의 남부지방언 영일군，제주도，신안군등지는종수，개체 

수모두의 비율이 높았다. 과거의 해안별통계결과와현재의 전체를비교해보면표 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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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amount.of Coleoptera per total insects in each surveyed group 

Re띠n ~g~d~~ a「얹S ~~ N~u~mbers 
Total collection Collected Coleopt. % of C이eoptera 

species I Individuals species I individuals species Individuals 

West Seacoast (金， 1981) 66 1,530 45 1,271 68.2% 83.1% 

Southem Seacoast (金， 1980) 36 771 31 739 86.1% 95.8% 

SouthSeac∞st (金， 1983) 59 1,155 39 1,060 66.1% 91.8% 

Unreported tot혀 2，“。 2,545 95.7% 

Total from 1979 to 2002 114 6,121 83 5,620 72.8% 91.8% 

Table 6. Dominance index 야 some coas떠1 sand-dunic이e insects trom Korea (d = Nmax/NT) 

NT 
Total Coleoptera Others 

Species or Species group 6,121 5,620 501 

Nmax d d d 

Aegialia kOI1않Ja 1,084 0.1771 0.19288 

ldisia omata 1,027 0.1678 0.1827 

GonoCl얻P따lumpubens 803 0.1312 0.1429 

Scepticus uniforrnis 436 0.0712 0.0776 

Hypocaαusvazi외15 348 0.0569 0.0619 

〔쳐edius marinus 239 0.0390 0.0425 

Hypocaccus sinae 
‘ 

225 0.0368 O.따m 

Psammozet.않 ater 206 0.0336 0.4112 

Hypocaccus spp. , Eopachylopus sp. tot와 905 0.1479 0.1610 

total P잃mmodinü 542 0.0885 0.0964 

total Hemiptera 390 0.0637 O.π84 

우점종의 색출은 10개 지 역 이상에서 200개체 이상 채집된 종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종별 우점도 지수 

를 Berger and Parker(1970) 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A. korea없가 

전 곤충에 대하여 0.18, 딱정벌레목에서는 0.19로 가장 높았으며， L omata, G. pubens도 각각 0.13을 넘어 

이상의 3종은 순위 1 ， 2， 3의 제 1우점군이었다'. S. unifonnis, H. lewisi-의 2종은 1군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 

나 이들 다음과는 매우 큰 차이를보이므로 제 2우점군이라할 수 있다. 한펀， Eopach찌op따와 Hypoccacus 

로 구성된 모래풍맹이붙이류는 단위 종별로의 우점도는 높지 않으나 종군 전체(5종)는 제 1우점군에， 

Ps때un여뼈i(모래풍댐이족， 6종)은 제 2우점군에 해당할 만큼 높은 우점도를 보였다. 곤충 전체와 비교할 

때 노련재목은 아주 미미한 양으로써 우점 여부의 분석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딱정벌레목을 제외한 

곤충중에서는 Ps. ater가 지수 0.41 ， 총노련재목은 전체의 0.78로써 이들이 절대적으로중요한종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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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부터 2에2년까지 한국의 해안 16지역 60장소에서 %일에 걸쳐 사구(지)생 곤충을 조사한 결과 총 

8목 45과 1H종 6，121개체가 채집되었다. 각 조사지에 대하여 조사당시의 환경적개황을 기록하였으며， 곤 

충들의 특성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 같다. 

1. 본 조사과정에서 신총 5종， 한국 미기록콰 9, 미기록종 50종이 발견되었는데 이중 다음의 4종은 본 

보고에서 처음으로기록되며，거저리과의 2종은국명을새로지었다: 

먼지벌레과， Trichotichnus sa없ensis Habu et Na없ne 통해머리먼지벌레(신칭) 

물팽맹이파， Cercyon aI.햇wnSharp 해초모래톱물뱅맹이(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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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벌레과， Sphenomerus babai Kishü et ðbira 바닷가황색방아벌레(신청) 
의병벌레과， Laius tsus.따nensis M.Satô et N.Ohbayashi 쓰시마뿔의병벌레(신청) 

2. 국내 해안사지의 기본종은 모래거저리， 바닷가거저리， 모래풍탱이붙이속 3종， 소똥구랴붙이， 천궁표 

주박바구미，모래불이거저리와모래밭땅노련재 풍의 총 9종이었다. 기본종외에도모래풍탱이류와모래풍 

랭이붙이류는 해얀사구의 중요종군으로， 모래밭방아벌레와 모래풍탱이류의 2종， 거저리과의 3종， 방아벌 

레과의 2종풍은바닷가의 모래밭에서만서식함으로이들은국내 해안사지의 중요구성종이라할수있다. 

3. 채집된 곤충은딱정벌레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83종 5，6207U체로써 종 수는 전체의 72.SOh를， 개체수 

는전체의 91.SOh를차지하였다. 우점종은 @ 소똥구리붙이，(Î) 바닷가거저리，@ 모래거저리의 순으로제 1 

우점군(우점지수 0.13~0.18)을 형성하였고， 천궁표주박바구미(지수 0.07)와 해변모래풍탱이붙이(0.06)가 

제 2 우점군이었다. 종군 단위에서 보면 모래풍탱이붙이 종군과 모래풍랭이 종군의 우점률도 대단히 높았 

다. 한편， 딱정벌레목을 제외한 곤충중얘서는 땅노린재과의 모래밭땅노련재가 4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 

으로높았다. 

검색어 : 해안사구，사지정곤충， 팍정벌레목，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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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Table 3에 수록된 종의 학명과 그 소속 

( ※ 사구조사로 국내에서 처음 기록된 과 또는 종 ;* 동 신종) 

Cole뺑:era 

Cicindelidae α'cindela an매oralis Chevrolat 낯무늬길앞잡이 

α'dndela el없eMotsch버sky ·꼬마길앞잡이 

α'cínd러a 없nsbai，때ïcaMotsch바sky 참플길앞잡이 

Omophronidae sp.l 강변먼지벌레류 

Scaritidae Scarites atterimus Morawitz 조롱박먼지벌레 

Scarites sulcatus 0 1ivier 큰조롱박먼지벌레 

Scarites terricola padfìcus Bates 긴조롱박먼지벌레 

없rpalidae Am없"8 chalcophaea Bates※ 애둥글먼지벌레 

Ansodactylus sp. 먼지벌레류 

Bembidïon chloreum Bates 풀색강변먼지벌레 

Craspedonotus 디b때ísSchaum 딱정벌레붙이 

Oxycentrus sp. 머리먼지벌레류 

Trichoti，며nus sataensis Habu et Na없ne ※ 동해머리먼지벌레(신칭) 

D찌scidae Lioidl않susmegao걷phalus (Gschwendtner) ※ 테물방개 

Hydrophilidae Cerηon 떠쩔rumS:벼.rp※ 해초모래톱물뺑팽이(신청) 

Cercyon aptus S넓rp※ 모래톱물맹뱅이 

Helophoridae※ Helophorus auriculatus 앉1arp※ 투구물맹맹이 

페st앉idae Atholus bimaculatus (l파mé) ※ 무늬줄풍탱이불이 

Eopach찌'opus ripae (Lewis) ※ 모래밭풍탱이붙이 

며rpocaccus asticus (Lewis)※ 꼬마모래풍탱이붙이 

Hypocaccus lewisi (Schmidt) ※ 주름점각모래풍탱이붙이 

Hypα::accus sínae (뼈rse버)※ 두점광택모래풍맹아붙이 

Hypocaccus v:킹뻐18 (Schmidt) ※ 해변모래풍탱이붙이 

Saprinus pl，없1Íusculus Motsch띠sky※ 제주풍탱이붙이 

S없phylinidae phucobius simulator Sharp※ 해변반날개 

Hφ。soridae※ Phaeochrous tokaraensis Nomura※ 제주바가지촉각풍탱이 

Scarabaeidae Onthophagus solivagus 1꿇rold 노랑무늬소똥풍탱이 

Aphodiidae Aphodiussαdi.dus (Fabricius) 넉점박이똥풍탱이 

P앓mmodius COl1않lUS퍼m* 한국모래풍맹이 

P잃mmodius !1avolittoralis Kim* 서해안모래풍탱이 

Ps킹nmodiush킹Jg없Jgnensis Klm* 한강모래풍탱아 

PSanwJodius japonica (Harold) ※ 일본민가슴모래풍탱이 

PsanwJ여lussun흉:hínarum Kim* 영일만모래풍탱이 

‘ Trichiorhyssemus asperulus (Waterhouse) ※ 곤봉털모래풍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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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행liic1ae※ Ae.양1따 koreana Kim* 소똥구리불이 

Melo1onthic1ae Ma1adera sp. 우단풍탱이류 

Ma1adera renardi (Ballion) 레나아드우단풍탱이 

Heterocerc1ae※ Heterocerus japonicus Kôno※ 강변진흙벌레 

E1ateric1ae Aeoloderrna a맑ata (C때déze) 꼬마방아벌레 

A짧pnus miyamotoi (N삶{illle et Kis비i) ※ 해변애녹슬은방아벌레 

Agrypnuss，α'01당 (Candéze) 애녹슬은방아벌레 

Meristhus niponensis (Lewis) ※ 모래밭방아벌레 

Neotrichiophorus 파leatus candéze※ 모래방아벌레 

Paracardiophorus pu1latus (Candéze) ※ 해변방아벌레 

Paracardiophorus sequens (C따ldéze) ※ 모래해변방아벌레 

Sphenomerus bab외 힘shii et Ôhira※ 바닷가황색방아벌레(신청) 

Melyric1ae Laius tsus따nensis M.Satô et N.Ohbayashi※ 쓰시마뿔의병벌레(신청) 

LaiuskishiiN싫엉ne※ 굵은뿔의병벌레 

Nitidulic1ae Omosita colon (Unné) 점박이닙착밑뼈}진벌레 

Silvanic1ae※ Psammoecus triguttatus Reitter※ 모래가는납착별레 

Sßvanoprus angustico1lis (Reitter) ※ 둥근가솜기는납작벌레 

Pha1acric1ae※ Heterolithus thoradcus (F1eutiaux) ※ 다변이꽃알벌레 

Endomychic1ae※ An띠Opuspi，αus Wiedemann※ 무당벌레불이 

Coccinellic1ae CoccineJ1a explanata Miyatake※ 구성무당벌레 

Lathridiic1ae ※ C01쉰nicara gibbosa (Herbst) ※ 모래짚벌레 

Anthicïc1ae Anthicus 4 spp. 뿔벌레류 

Mecynot킹115 tenuipes Champion※ 삼각뿔별레 

Tenebrionic1ae Caediusma피D.us Mars윈11※ 모래붙이거저리 

cn∞memisl킹피'npes Gebien※ 홍다리거저리 

Goncχephalum coen떠l1TIKaszab※ 긴뺨모래거저리 

Gonocephalum COI없ceumMotsch버sky 고려거저리 

Gonocephalum persimilis (Le쩌s)※ 꼬마모래거저리 

Gonocephalum pubens Marseu1 모래거저리 

Gonoc，얻P따lum termil1a1e Reichardt※ 모래사촌거저리 

Heterotarus carinula Mar않‘11 강변거저리 

ldisia omata Pasc않※ 바닷가거저리 

Mσ'Ope，따lUS algae Lewis※ 해변해초거저리 

Micr뺑퍼mus p.왜'idipennis Le'뼈S※ 해변꼬마거저리 

Phaleromela subhumeralis (M따seu1) ※ 점박이납작모래거저리(신청) 

Traφ'yscelis sab버'eti Lewis※ 꼬마뚱보모래거저리(신청) 

Chrysomelic1ae Basilepta fulvipes (Motsch띠빼) 금록색잎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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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표ìSida 찌ttata Villers 좀남생이잎벌레 

Chaetocnema discreta (Baly) 넓은가슴럴다리벼룩잎벌레 

Chaetocnema ingenua (B따y) 두줄헐다리벼룩잎벌레 

Colasposom dauricum 뼈nn밟l없l 고구마잎벌레 

Curαilioniclae ApheJa gotoi (Ch피ô etVoss) 미역바구미 

B없is orientalis Roelofs 알락애바구미 

피sσ'Oderuscos띠'Ost빼 Schoe따leer※ 채소바구미 

Scepticus griseus Roelofs※ 표주박바구미 

Scepticus uniformis Konô 천궁표주박바구미 

。therorders

Blat떠ria Blattelliclae Blattela nipponica A없비na 산바퀴 

Dermaptera Anisolabidiclae ι4nisoJabis mari띠na (Bomelli) 민접게벌레 

Labiduriclae Labidura rip킹iaP왜as 큰집게벌레 

Or삼loptera GryU。때piclae Gryl101때rpa orientalis (Burmeister) 땅캉아지 

Grylliclae 암eromemobius csi떼 Bolivar※ 해변방울벌레 

Herniptera Nabiclae Prostemma hilgendoriì Stein 알락날개쐐기노린재 

Lygaeiclae Blissus roturldatus Hidake※ 긴노린재류 

Dryomus IIJa1행Jatus Distant 깜퉁긴노린재 

Geocoris proteus Distant 애딱부리긴노린재 

Nysiuspleb링usD싫tant 애긴노련재 

퍼rrhocoriclae Pyrrhocoris 바)alis SI때 땅별노련재 

Coreiclae Coriomeris scabricomis (P와1Zer) 양털허리노린재 

Cydniclae Geotomus pygmaeus (D뻐as) 애땅노련재 

P없mmozetc않 ater Distant※ 모래밭땅노린재 

Lepidoptera Sphin횡c1ae Agrius convovuli (파mé) 박각시 

Hymenoptera Braconiclae, Tiphiiclae, Mutiliclae sp. 1 each 

Formiciclae Bmchyponem chinensis (Emery) 왕침재미 

μsius .fuh휠10sa (Latreille) 풀개미 

Lasius niger (l파m히 고동털개미 

Monomorium spp. 2; Pristomyrrnex sp. 1 

T늄tramorium caespitum (J되nné) 주름개미 

Vollenhovia emeryiWheeler 에메리개미 

Pompiliclae Dψogon constructor Smi삼1 흰줄대모벌 

Ep싫yronsp.l 대모벌류 

Diptera 당naceiclae※ Procanace αessoni Wirth※ 해변파리 

Anthom껴c1ae spp.2 


